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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 대책 발표

□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

실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 선제적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. 

o 최근 PF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2009년 12월말 기준 PF대출을 보유

한 91개 저축은행의 PF대출 12.5조원(714개 사업장)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함.

 - 금액기준 정상이 26.5%, 보통이 42.2%, 악화우려가 31.3%로 나타났으며, 사

업장기준으로는 정상이 24.8%, 보통이 34.7%, 악화우려가 40.5%로 나타남.

o 금융위기 이후 정상 보통 사업장이 보통 악화우려로 전환되는 등 사업성이 크

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됨. 

□ PF대출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대책으로는 PF대출의 분리 매

각,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, 시장에 의한 M&A 등 단계적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됨.

o 6월말까지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대출 총 3.8조원을 구조조정기금 및 캠코를 

통해 신속히 매입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방침임.

o PF대출을 캠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, 자산매각 등 지원에 상응하는 

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하여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함.

o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의 경우 제3자 매각 등 시장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

되,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속 정리할 방침임.

□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PF대출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감독의 강화 방

안도 발표함. 

o PF대출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, 자율 워크아웃제도 개선 등 PF대출의 사후관리 

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함.

o 2010년 4월에 발표한 “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”을 착실히 이행하여 

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임.

o 저축은행 감독 검사방식을 개선하고 금감원의 관련 조직 인력을 보강하는 등 

감독역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.

(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,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 등, 6/25)


